
조선 후기 노론 시파(時派)의 핵심이었던 풍고 김

조순(楓皐金祖淳, 1765~1832)은정조의개혁정치

에 협력하였으며, 어린 순조가 등극한 후 그의 딸이

왕비로책봉됨에따라영안부원군(永安府院君)에봉

해진다. 정순 왕후가 돌아간 후에 노론 벽파를 제거

한 그는 실권을 장악했으니 실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의 초석을 놓게 된 것은 이로부터 시작된 셈이

었다.

그의 자는 사원(士源)이며 풍고(楓皐)라는 자호(自

號)를 썼는데 이는 단풍나무 언덕이라는 뜻으로, 그

의 집 근처에 단풍나무 1000여 그루를 심었던 것에

서 유래된 것이다. 원래 단풍나무는 한나라 때부터

궁궐에 많이 심었던 나무라고 전해진다. 이로부터

단풍나무는 궁궐을 상징하는 나무로 인식했던 듯하

다. 따라서 그의 호가‘단풍나무 언덕을 뜻하는 풍

고’였다는 사실은 정치적인 의미를 깊이 상징하고

있는것인지도모른다. 

어릴때부터재기가있었을뿐아니라문장에도뛰

어났던그는기량과식견까지출중하여정조의총애

를 받는다. 그가 어린 왕세자를 보필하는 직책을 맡

았던 것도 정조의 그에 대한 신뢰를 짐작하게 한다.

특히순조의장인으로국구(國舅)가된그는왕에오

른순조가덕을갖춘군왕이될수있도록조력을아

끼지않았다. 

풍고의정치적인의지는권력을장악한후에도늘

중요한요직으로제수될때마다이를사양하는겸양

의 미덕을 보였다. 그러나 당파에 휘둘리지 않으려

는그의의지는오래가지않은듯하다. 후일그를둘

러싼 척족들의 세력 형성에 말미를 제공했고, 안동

김씨와 순조의 외가인 반남 박씨가 득세한다. 특히

안동 김씨가 세도 정치의 기반을 닦을 수 있었던 배

경에는풍고의영향이컸다는후대의평가는당연한

일이지도 모른다. 결국 권력의 속성은 풍고의 정치

적의지가꺾인요인일것이다. 

아무튼그가정조의초계문신이될수있었던것은

그의 문장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그가 수편의 시문

(詩文)이외에도다수의비명(碑銘)과지문, 시책문을

지었다는사실은<풍고집(楓皐集)>에서확인할수있

다. 특히그는대나무그림에도능했다고전해진다. 

조선후기문신이며정치가였던그의삶을대략을

살펴보자. 그는 영의정을 지낸 충헌공 김창집의 현

손이며서흥부사를역임한김이중(金履中)의아들이

다. 이러한 사실에서도 그의 가문의 정도를 짐작하

게한다.

대체로 그의 환로(宦路)는 순탄하였다. 약관의 나

이에 문과에 급제한 후 검열(檢閱)로 제수되었던 그

는지방의민요와풍속을채록하여‘시정기(時政記)’

를수록하자는의견을건의하여실시된것은초계문

신으로발탁된후의일이다. 

그의 정치적 색채는 1788년 규장각 대교(待敎)로

재직할때에시파(時派)와벽파(僻派)의대립에서중

립적인 입장을 지켰을 뿐 아니라 당쟁을 없앨 것을

강력하게주장했던사실에서도드러난다. 순조가즉

위한 후 부제학, 병조판서, 이조판서를 역임하는 등

요직에제수되었지만겸양을잃지않았다. 

하지만순조초기에정치는혼란했다. 정국을주도

했던 벽파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그 뒤를 이은 것

은 외척 세력이다. 이들은 강력한 통제보다는 완화

정책을선호하였지만당시의시류는사회, 정치적으

로 활력을 찾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세도

정치에 의한 권력 집중은 정치적인 문란을 야기했

고, 이는 고스란히 백성에게 고통스런 짐이 되었다.

당시지방관리의부패는극에달했으니농민들의불

만이 방서(榜書)나 괴문서 형태로 나돌았던 것도 이

무렵이다. 도적 떼가 된 유락민은 약탈을 일삼았고,

농민이주체가된민란도빈번하게일어났다. 

그는불교를배척하기보다는불교를이해했던사

대부였다. 유학자였던조선후기선비들의친불교적

인 불교의 이해는 시대적인 흐름이었던 듯하다. 더

구나 젊은 시절부터 새로운 문체를 즐긴 그는 신 유

행을 선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소설체인 <오

대검협전>을썼던사실에서도드러났으니정조때에

일어난 문체반정은 당시 사조(思潮)의 일단(一段)이

었던셈이다. 

따라서풍고는승려들과교유하며남긴몇편의시

또한 그의 불교적인 이해를 드러내기에 족하다. 그

가 영명사와 의상이 개산조(開山祖)했던 태고사를

찾아갔던 일이나 서산대사의 진영을 배관했던 사실

이외에도영원암의치감스님과교외에서만난체일

스님과의 인연도 그의 시에서 살펴 볼 수 있는 대목

이다. 먼저 그가 서산대사의 진영을 배관한 후의 감

회를 나타낸‘서산대사 진영을 보다가 서산대사 시

를 차운하다(觀西山大師影 仍次西山大師韻)’를 살

펴보면다음과같다. 

관음전오른쪽에청허실이라(觀音殿右淸虛室)
학같은서산의진영에학이서있는듯
(遺像西山鶴立鷄)
천겁이지나도묘향은무너지지않음을알았으니
(千劫flè香知不壞)
서산대사의명성은응당산과같으리
(師名應復與山齊) 

- <풍고집(楓皐集)> 권5

아마그가본서산대사의진영은묘향산에있었던

듯하다. 이는그가“천겁이지나도묘향은무너지지

않음을 알았으니(千劫 香知不壞)”라고 한 대목에

서 알 수 있으며 묘향산 관음전에 서산대사의 진영

을 모신 곳을‘청허실(淸虛室)’이라 했다는 사실도

확인할수있다. 더구나높은수행력을지닌‘서산대

사의 명성은 응당 산과 같으리(師名應復與山齊)’라

고한대목이돋보인다. 한편그가머물던산방도산

사처럼 맑고 고요했던 것일까. 선미(禪味)적인 요소

와 정서를 드러낸 그의‘산방(山房)’을 살펴보면 다

음과같다. 

(내)산방은산사와같아(山房似山寺)
좁은길엔구름이언덕을이뤘네(仄徑到雲巒)
문앞의소나무들고요한데(門對千松靜)
한줄기맑은물이사립문을감돌아흐르누나
(籬廻一水寒)
시름겨운마음으로홀로앉아있으니
(秋情思獨坐)
멀리볼만한건저녁노을이라(殘照耐遙看)
가장좋아하는그윽한곳에는(最愛通幽處)
고운서릿발이넓게펼쳐졌네(霜花數畝寬) 

- <풍고집(楓皐集)>권3

그가머문산방길은지금의청와대부근에위치했

던그의단풍나무를심었던거처주변의초암일것이

라 짐작된다. 그러므로 산사처럼 좁은 길에 구름언

덕이 생겼을 터이다. 더구나 선승이 머무는 곳처럼

문밖엔소나무우거져더욱적력(寂歷)한선미(禪味)

를 드러내고 사립문 앞에 흐르는 산골 물소리, 맑디

맑은 풍경을 그려냈다. 홀로 앉아 시름겨워하는 그

의 심회는 멀리에서도 볼만한 저녁노을에서 장엄한

함축미를담아냈다. 

이처럼 문재(文才)가 뛰어났던 그는‘영원암의 치

감스님에게주고아울러선을드러내다(贈靈源菴致

鑑上人兼示諸禪)’에도극명히드러난다. 그시는다

음과같다. 

산중턱에한암자를새로얽었지만
(山半孤菴結◊jj新)
한가롭게올라가지만멀리서놀러온사람은
드무네(登臨閒殺遠遊人)
장엄한풍경, 하늘을향해드러나고
(莊嚴逈露諸天相)
소쇄함은속진을뛰어넘었네(蕭灑超離下界塵)
나란히늘어선잣나무뜰, 다시견성하고
(栢樹參庭還見性)
포단에앉아신과통할만하네(蒲團一坐可通神)
어떻게많은업을탈각하는가하면
(云何脫却多生業)
이곳에서명을피하고또참을기르라하겠네
(此地逃名又養眞) 

-<풍고집(楓皐集)> 권5

영원암은금강산에있던절로치감스님이수행하

던 암자이다. 이곳을 찾았던 풍고는 일없이 한가한

암자의 모습을“장엄한 풍경, 하늘을 향해 드러나고

(莊嚴逈露諸天相)/ 소쇄함은 속진을 뛰어 넘었네(蕭

灑超離下界塵)”라고읊었다. 더구나견성(見性)은잣

나무 늘어선 뜰이라 하였으니 이는 조주선사의“뜰

앞에 잣나무”를 말하는 듯하다. 이처럼 그는 화두의

한소식도알고있었던선비였던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가“어떻게 많은 업을 탈각하는

가 하면(云何脫却多生業)/ 이곳에서 명을 피하고 또

참을 기르라 하겠네(此地逃名又養眞)”라고 하는 대

목에서 일단의 묘처(妙處)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그는불교에밝았던인물이었다. 

그가‘산으로 돌아가는 원명 스님을 전송하며(送

圓明上人還山)’를 위해 쓴 시에는“강월 스님, 말을

나누다가(施言江月釋)/기림을수호하려돌아갔네(歸

去守祗林)/ 속세에서 서로 사귀는 일을 끊었으니(却

斷和光事)/거듭 발원하는 마음 일어나네(重思發願

心)/대장경은 오히려 술지게미를 빠는 것일 뿐(大藏

猶æS粕)/초조(달마)는 맹렬이 침을 비비네(初祖猛

針)/약해지고 상실된 나의 도, 부끄러워(弱喪 J吾

道)/이리저리 헤매느라 흰머리가 되었네(彷徨白首

臨)”라고노래했다. 

일찍이초의는1830년두번째상경에서그의아

들 황산 김유근(黃山 金 根)과 창수(唱酬)한 시를

지은바가있고, 추사도풍고와깊이교유했다는사

실에서 초의도 그를 만났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

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또한 차를 즐긴 인물일 가능

성도 높다. 하지만 이러한 정

황을 밝힌 문헌이 드러난 것

은 아니다. 다만 그가 연경을

다녀온 인사였다는 점에서도

그 개연성을 미루어 짐작

할뿐이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불교에 깊은 이해 가진 세도 정치가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⑩ 풍고 김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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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노론핵심으로

정조의개혁정치에협력해

詩文능해‘초계문신’선발

치감·체일스님등과교류

서산진영보고詩남기기도

추사와도깊은우의나눠

선암사만세루의현판. 풍고김조순이쓴것이다. 안동김씨세도의기틀을만들어낸김조순은불교에깊은이해를가
졌다. 

풍고의거주지풍경(사진왼쪽)과옥호정전경(사진오른쪽). 그는이곳에서많은시문을남겼다. 

풍고 김조순의 영정. 그는 노론의 핵심인물인
정치가였으며, 시문에도능한문장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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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시공대상 : 사찰및암자주택,상업건물,교육시설,숙박시설

설치
장소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30%절감䭘

스님,불자님직접온수난방을시공하세요.

특허등록(특허제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난방필름
전기판넬대비

50%䭘

방열판

마감재

대한민국온돌문화의새로운역사를써내려온건식온수난방시스템의종결자!!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지역대리점 [10월 현재]

서울 : 010-5097-8291 화성 : 010-3168-9250 대구 : 010-3259-3520
부평 : 010-2310-0404 기흥 : 010-8378-3375 울산 : 010-4597-5577
의정부 : 010-5759-8804 용인 : 010-9807-4862 진주 : 010-3583-7139
남양주 : 010-9183-9729 광주 : 010-6890-0365 양산 : 010-6294-6126
광명 : 010-7526-3300 여수 : 010-3612-7784 통영 : 010-3592-2447
안산 : 010-2487-3393 익산 : 010-6610-2337 고성 : 010-4578-0961
오산 : 010-2043-4336   김천 : 010-9091-4583

www.jjunheating.co.kr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모듈건식
온수난방시스템개발!!

우우창창산산업업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신제품

·로터스 양초 특징 : 
1⃞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2⃞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18㎜
연소시간 : 60~ 70시간
규 격 : 59Ø×18㎜
연소시간 : 60~ 70시간
규 격 : 59Ø×18㎜
연소시간 : 60~ 70시간
규 격 : 59Ø×18㎜
연소시간 : 60~ 70시간
규 격 : 59Ø×18㎜
연소시간 : 60~ 70시간
규 격 : 59Ø×18㎜
연소시간 : 60~ 70시간
규 격 : 59Ø×18㎜
연소시간 : 60~ 70시간
규 격 : 59Ø×18㎜
연소시간 : 60~ 70시간
규 격 : 59Ø×18㎜
연소시간 : 60~ 70시간
규 격 : 59Ø×18㎜
연소시간 : 60~ 70시간
규 격 : 59Ø×18㎜
연소시간 : 60~ 70시간
규 격 : 59Ø×18㎜
연소시간 : 60~ 70시간

※국내에유통되는모든불교양초를구입하실수있습니다.

미국산LOTUS향초

자연의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법당에서초공양을쉽게올릴수 있도록연꽃모양의크리스탈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
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
되어있어법당및야외어디서나안전하게초공양을올릴수있습니다.

크리스탈연꽃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소이(SOY)왁스양초

실외 양초 공양집

심산자 란단향 후리지아 라일락향 밀감향

일본직수입


